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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유산을 갖춘 제주는 이미 세계적

인 관광지 중 한 곳이지만 아름다운 자연 뒤

로 많은 아픔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외세의 억압과 침탈에 시달렸다.

몽골 항쟁, 일제 강점기, 4 3사건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아픔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척박한 땅을 일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제주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나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는 여행을 뜻한다.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는 없지만 지금껏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며 아픔을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다

크투어 장소로 손꼽히는 3곳을 소개한다.

▶알뜨르비행장=알뜨르는 아래 벌판 이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알뜨르의 너른 벌

판은 일제 강점기 시절 비행장이 있던 자리

로,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비행장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해 있는 이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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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일본군이 제주도민들을 동원해

만들어졌다. 66㏊ 넓이의 부지에 폭 20m, 높

이 4m, 길이 10.5m 규모로 20개의 격납고가

세워졌다.

1937년 중 일 전쟁이 발발하자 알뜨르비

행장은 전초기지로 쓰였다. 당시 비행기의

짧은 항속거리로 인해 중국 본토를 공습할

수 있도록 거쳐가는 중간 장소를 만든 것이

다. 중일 전쟁 당시 이 곳에서 발진한 비행

기들이 중국 난징과 상하이를 폭격하기도

했다.

1941년 12월에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을 위해 군사기지로 활용

됐다. 당시 2500명의 해군항공대와 전투기

25대가 배치됐다. 전세가 밀리자 자살전술

특공대 가미카제를 위한 조종훈련이 이 곳

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7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나 무척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송악산 동굴진지=송악산 동굴진지는 태

평양전쟁 말기 패전 위기에 몰린 일본이 본

토 방어를 위한 작전인 결7호작전 을 준비

하기 위해 구축했다. 또 알뜨르비행장 경비

및 미군 상륙 저지를 위한 최전선 거점으로

만들어졌다.

송악산~사계리~화순항~월라봉에 이르는

해안에 해안특공기지를 만들고, 포대 및 토

치카, 벙커 등을 설치했다.

송악산 해안절벽엔 15개의 인공동굴이 뚫

려 있는데, 이 곳은 어뢰정을 숨겨놓고 연합

군의 공격에 대비했던 곳이다.

당시 모슬포 주민들이 동원됐는데, 이 곳

에서 공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아쉽게도 지난 3월 송악산 해안절벽이 무

너지며 동굴진지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제주

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

고 있다.

▶큰넓궤=영화 지슬 촬영지로도 유명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큰넓궤는 4 3사건

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 중순 마을이 초토

화된 이후 동광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

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장소다.

당시 이 굴에는 120여명이 숨어 살았지만

1949년 초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에 발각되고

만다. 토벌대는 굴 안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동굴안에 있던 청년들은 이불과 솜 등을 전

부 모아 고춧가루와 함께 쌓아놓고 불을 지

폈고, 연기를 동굴 바깥으로 나가도록 했다.

결국 토벌대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입

구 밖에서 총만 난사하다 밤이 되자 굴 입구

에 돌을 쌓아놓고 철수했다. 굴 입구로 오지

못하고 숨었던 청년들은 돌을 치우고 주민들

을 바깥으로 대피시켰다. 이들은 모두 한라

산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영실 부근 볼레오름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붙잡혀 서귀포로 이송됐다. 이

중 40여명은 정방폭포 부근에서 학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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